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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서 누가 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열명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대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이었습니다. 즉 치유를 받은 열명 중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아홉 명은 병 치료를 기뻐했지만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감사 없는 기쁨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약간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큰 재벌이 되었다 하도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껴도 그 바탕에 감사가 없으면 참 행복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타 앞들에 펴있는 작은 꽃 한 송이, 재롱을 부리는 어린이, 고향이 있고 나라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동과학자들은 하루에 5분씩 할애해서 노트에 감사한 것들을 적으라고 권고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도가 6개월 내로 10%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행복도 증가가 10% 이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행복도가 10% 증가하는 것은 봉급이 같은 기간에 2배로 중가하여 느끼는 행복도와 같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불평하며 살거나 감사를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보나 대인관계나 교제술이 17.5%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많아지고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 마디의 칭찬은 열 마디의 꾸중보다 더 효과다 있다는 점도 잘 검증된 사실입니다. 항상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성이 높으면 평범한 대화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청문회 에서도 증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의 예의를 보이며 존경과 겸손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상호간에 우의를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내왕하면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공중을 나는 항공기술에 감탄하고 그런 항공기를 발명할 두뇌를 인간에게 주신 조물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나 가족과 동영상으로 실시간 통화하고  매시지를 즉시 즉시로 교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병원을 방분할 때마다  X 레이, MRI, 및 CT 촬영하는 기술과 불치병들이 하나 하나 치료될 수 있는 의약품 개발도 그런 두뇌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먼저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끝
